	깡통으로 만드는 무선랜 안테나

	요즘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무선으로 AP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걸음 정도의 차이로 AP에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것이다. 이런 경우, 돈 주고 안테나를 구입하기도 뭣하거니와 그렇다고 자유로운 무선 생활(?)을 포기하기도 아쉬운 부분이다.

얼마전 소개한 리플렉터가 AP측 출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방법이였다면 이번엔 클라이언트측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겠다. 물론 반드시 어느 한 쪽에만 사용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AP건 클라이언트건 어느쪽이든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경우 오리노코나 버팔로 무선랜카드처럼 외장 안테나 커넥터를 지원해야 한다.













CANTENNA 제작에 사용될 부품들.[image: image4.png]




Cantenna 제작에 필요한 부품은 적당한 크기의 빈 캔과 N-Female 타입 패널 마운트, 피그테일(B타입), 2mm 굵기의 와이어뿐이다. 빈 캔은 참치캔에서부터 프링글스통까지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아래 계산폼을 이용하여 알맞는 사이즈의 캔을 사용하는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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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의 지름(인치) 

TE11 모드에서의 일정 주파수(컷오프 주파수) 값
[image: image6.wmf]

MHz

TM01 모드에서의 일정 주파수(컷오프 주파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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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에 따른 관내 파장(Guide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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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1/4 관내 파장(Guide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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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사용할 캔의 지름을 해당 칸에 넣고 Calculate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결과값으로 사용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802.11b,g 무선장비는 2.412 GHz 와 2.462 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므로 TE11(Transverse Electric)의 컷오프 값은 2.412 GHz 보다 낮고 TM01(Transverse Magnetic)의 값은 2.462 GHz 보다 높아야 한다. 또 캔의 높이는 가급적 3/4 관내 파장보다 긴 것이 효과적이다.



또 다른 계산폼. 이건 빌려온것이다.^^; 좀 늦게 뜨더라도 참고 기다리길...

안테나로 사용할 빈 캔의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패널 마운트를 장착할 구멍을 뚫을 차례다. 그 이전에 패널 마운트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Cantenna에 사용될 패널은 흔히 볼 수 있는 N-Female 타입으로 용산 전자랜드 지하 부품점에서 1,950원에 구입했다.



N-Female 타입 커넥터[image: image12.png]




커넥터가 준비되었다면 커넥터에 알맞은 굵기의 철사를 납땜으로 고정시면 된다. 필자는 원효로쪽에 위치한 케이블 전문점에서 얻은 2 mm 굵기의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납땜시엔 손을 데이지 않도로 조심하자!! (필자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T_T).  패널을 고정시킬 위치는 위쪽 계산폼의 1/4 관내 파장 또는 아래쪽 폼의 Lg/4 값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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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를 장착한 모습.[image: image18.png]




이제 무선 랜카드(또는 엑세스포인트)와 연결해보자. 필자는 버팔로 G54 시리즈에 장착된 외장 안테나 커넥터에 연결하기 위하여 'B' 타입의 피그테일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P나 무선라우터에서 볼 수 있는 외장 안테나의 커넥터는 'A' 타입이다.






랜카드와 AP에 연결한 모습.[image: image21.png]




필자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바라와 공시디로 스탠드를 제작하였다. 스탠드는 Cantenna를 높이 고정시킬 수 있는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하지만 Cantenna를 스탠드에 고정하기 전에 Cantenna를 돌려가며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것이 먼저이다.  필자처럼 무식하게 순간접착제로 고정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이다.^^;

자 이제 성능을 테스트해보자.

• 테스트환경
       - 시   스   템 : TOSHIBA Satelite3000 (Mobile P3 1.2Ghz, 256mRAM, HDD 40G)
       - A           P : 버팔로(Buffalo) WBRG54, 넷기어(Netgear) MR814
       - 랜   카   드 : 버팔로(Buffalo) WLI-CB-G54A Wireless Notebook Adapter.
       - 운 영 체 제 : WindowsXP 홈에디션.
       - Tx Rate     : Automatic.
       - 절 전 모 드 : 사용안함.
       - 테스트장소 : 사무실..

우선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버팔로 WBRG54에 연결할 경우 출력을 비교하였다.



출력 테스트 결과.[image: image23.png]




1번은 Cantenna를 장착했을 경우이며 2번은 Cantenna를 분리한 결과다. 예상외로 Cantenna의 효과는 대단했다.  Cantenna를 장착하고 AP를 향하게 한 뒤, 테스트를 실시하자 약 25dBm이나 상승하였다. 솔직히 필자는 테스트상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Cantenna를 분리하자 출력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다음은 사무실 아래층에 위치한 Netgear MR814 와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출력 테스트 결과.[image: image25.png]




아까와는  반대로 1번은 Cantenna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이며 2번은 Cantenna를 장착한 결과다.위와  마찬가지로 출력 뿐만 아니라 통신 품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리플렉터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마다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것이다. 혹시 직접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묻고 답하기에 글을 올리거나  필자에게 메일을 보내도 좋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출처 : http://www.enjoywireless.com/app/board/content.asp?num=1258&page=2&board_name=l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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